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어린이에게는 자존감이 자라나고, 

부모님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동두천)은 

2021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 관람객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어린이를 높이자” 캠페인으로써,

박물관 안의 존댓말이 

박물관 밖 더 많은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인권 향상에 관심을 가질 때 

어린이가 높아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도 함께 높아질 테니까요. 



1장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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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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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펴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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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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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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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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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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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빗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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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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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은 부모님과 어린이가 서로의 약속, 다짐, 바람을 담아 

열두 번째 우리 집 어린이 헌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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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 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100여 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선언문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1923)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과 용기가 자라나도록 

경기도의 두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인권 신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박물관에 이야기해 주세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https://gcm.ggcf.kr/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https://ngcm.ggcf.kr/




